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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디자인진흥원, 지역 기업이 만든 '디자인의 시간' 기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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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와 대전디자인진흥원이 함께 추진한 '대전 기업 디자인 역사자료 수집 및 아카이빙 연구' 성과가 공개됐

다. / 대전디자인진흥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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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와 대전디자인진흥원이 함께 추진한 '대전 기업 디자인 역사자료 수집 및 아카이빙 연구' 성과가 공개됐다.

이번 연구는 제품 성능이나 기술 중심으로 기록돼 온 기존 산업사에서 벗어나, 기업이 축적해 온 제품 디자인과 브랜드, 패

키지, 광고, 공간 디자인 등 시각적 자산을 하나의 '산업 기록'으로 정리한 것이 특징이다.

디자인을 단순한 마케팅 수단이 아닌 기업의 전략과 의사결정, 시대 변화의 흐름을 담아내는 역사 자료로 재해석했다. 기업

디자인이 시장과 사회 변화 속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해 왔는지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살펴볼 수 있도록 구성한 점도 눈에

띈다.

연구 대상에는 계룡건설, 대전주조, 동아연필, 바이오니아, 선양소주, 성경식품, CNCITY에너지, 진합 등 대전의 8개 기업이

포함됐다. 연구진은 약 290개 지역 기업을 기초 조사한 뒤 산업군별 대표성과 자료 보존 가능성, 지역 산업사적 의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대상 기업을 선정했다.

이번 아카이빙 연구는 기업별 디자인 자산을 스토리 중심으로 정리한 점이 특징이다. 바이오니아는 '과학을 일상으로 옮기

는 디자인의 힘'을 통해 바이오 기술과 디자인의 결합 사례를, 대전주조는 '한 병의 디자인에 담긴 감각의 여정'을 통해 지역

주류 브랜드의 디자인 변천 과정을 기록했다.

동아연필은 '변하지 않기에 기억되는 디자인'을 키워드로 장수 브랜드의 정체성을 조명했으며, 선양소주는 로컬 소주의 디

자인 변천을, 성경식품은 가치와 메시지를 디자인해 온 브랜드 사례를, CNCITY에너지는 도시와 예술을 잇는 에너지 기업

의 디자인 역할을, 진합은 보이지 않지만 산업을 움직이는 디자인의 의미를 각각 담아냈다.

연구진은 기업 방문과 인터뷰, 자료 수집 과정을 거쳐 기업별 디자인 자산을 연대기 형식으로 정리하고, 이를 데이터베이스

화한 아카이빙 리포트를 구축했다. 이를 통해 기업 내부에 분산돼 있던 디자인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디자인 변화의

흐름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연구에 참여한 기업 가운데 ‘성경식품’은 장기간에 걸쳐 축적된 브랜드 및 패키지 디자인 자산을 보유한 사례로 분석됐

다. 본 연구에서는 성경식품이 축적해 온 디자인 자산을 시기별로 정리하고, 브랜드 전략과 디자인 활동의 변화 흐름을 기록

했다.

이러한 디자인 자산과 브랜드 활동의 축적을 바탕으로, 성경식품은 국내 유일의 브랜드 관련 정부 시상 제도인 ‘제27회 대

한민국브랜드대상’에서 산업통상부 장관상을 수상하였다. 이는 지속적인 디자인 자산 관리와 브랜드 운영이 산업 경쟁력과

브랜드 가치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사례로 해석될 수 있다.

이번 사례는 본 디자인 아카이빙 연구가 기업의 디자인 자산을 단순히 보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장기간에 걸쳐 축적된 디자

인 활동과 브랜드 전략의 흐름을 체계적으로 정리·조명함으로써, 기업 경쟁력의 형성과정을 이해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자

료를 제공했음을 보여준다.

이번 연구를 통해 발간된 디자인 아카이빙 자료는 내년 초에 대전디자인진흥원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진흥원은 올해는 이번 연구를 통해 이미 발굴한 기업을 중심으로 디자인 아카이빙 성과를 홍보·확산하고, 내년에는 상장사

를 중심으로 대전 지역 기업을 새롭게 발굴해 기업 활동과 성장 과정을 반영한 디자인 자산 기록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디자인 혁신과 브랜드 가치, 시장 경쟁력 강화를 단계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대전디자인진흥원 이창기 원장은 “디자인은 기업의 결과물이자 도시의 기록”이라며 “이번 아카이빙 연구를 출발점으로 지

역 기업의 디자인 자산을 체계적으로 축적하고, 대전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기반으로 활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